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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움터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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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들의모습입니디./H로/H로머리맞대고더불OW는

AII쌓을 향해/H 나이가고 있는 인니들의 흐!망을 담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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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만이 내린 3월 폭설로 은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이침.... 딜마뒤면 연두빛으로

물들 먼 신을 기대했던 마음OI 부질없이 느껴져 혼지 맥없이 읏OI봅니다.

봄인가 싶어 닯은 옷을 끼냈다가 깜짝 놀라 다AI 두꺼운 옷을 끼내 입이 봅니디.

새움터에 항상 애정 듬뿍 관심 가져주AI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히게 지내AI

고 계AI나요? 그동안 0HEI게 새움터의 소△!을 기디려오신 많은 분들께 죄송히디

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랜만에 인A}를 드리게 되어 죄송△럽기도 히지만 한

편으로는 OI렇게 만니뵙게 되어/H 한없이 기쁘답니다.

새움터 △l구들은 봄을 기다립니다. 추운 겨울 움추렸던 몸을 활짝 펴면/H 따△

하고 이름다운 몸을 기디립니디. 그러나 계절의 봄은 어김없이 찾이와 세상을 이

름답게 만들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봄은 이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디.

우리들 마음속에 따△함과 사랑OI 넘쳐니/H 모든 OI들을 AI랑했으면 합니다. /H

로 미워하지 않고 /H로 싱처주지 않고, /H로 이깨를 보듬이 껴인을 수 있는 넉넉

한 마음을 가진 그런 우리들이 되댔으면 합니디.

AH움터는 앞으로도 계속 뛰어다닐 겁니다. 해결히지 못한 많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능하다고 이겨지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히/H 노력합니디. AII싱

을 낌짝 놀리게 히기 위히/H가 이니리 인니들과 함께 이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

해/H 밀입니다. 함께 흐l밍을 딜구이 내기 위해/H 말입니디.-

인니들과 함께 MI를 뿌리고 새빽을 틔워 튼튼한 흐l망을 크l뭐나가려 합니디.

으리 마음속이 크고 튼튼한 니무 한 그루색 심이/H 그 니무어l/H 열매가 맺으면

MI를 거두어 또 디른 OI의 마음속이 그 MI맛을 뿌려 뿌리내리게 하는 일을 끊임

없이 하려합니디.

꽃샘추위에 몸은 AI리지만 마음은 OI 추위 끝이 찾이올 따△한 봄을 벌새부터

달고 밌습니다. 우리들은 벌새부터 봄을 만니고 있답니다.


